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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1세기 세계화와 국제적 흐름에 따라 다

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

회에 진입하고 있다(Park, 2015). 우리나라 결혼이주여

성은 2021년 기준으로 134,28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

인 1,956,781명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베트남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이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세대를 출산

하고 양육하는 주체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인구집단으

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Yang, Song, 

& Im,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전환적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사회를 떠나 새로운 국가에 정

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려

움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며(Kim, Kim, & Shin, 

2007), 특히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경향으로 인해 이들은 인종에 대한 차별과 사회문화적 

편견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치관과 생활태도

가 다른 이중 문화로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im, 

& Jeong, 2013).

결혼이주여성은 보건의료환경이 취약한 국가 출신이 

많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 분만, 산욕기간

을 거치면서 다양한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문제,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 부족, 부부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

으며(Kim, 2013),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Cha & Kim, 2008; Ha & Kim, 2013; Jo & Lim, 

2019).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우울감 예측요인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 참가로 인해 역사적 친숙성과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문화가 비슷한 동남아시아 중에서 

상대적으로 옅은 피부색을 지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또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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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가난을 벗어나 경

제적으로 더 나은 삶이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

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코리안드림으로 한국남성

과의 결혼을 선택하며(Sung, 2015), 이들은 타출신국 

결혼이주여성보다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며(Jo 

& Lim, 2019)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보

고된다(Kim, 2013).

기존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자를 대부분 다국적 여

성을 동질 집단으로 보고 연구(Ha & Kim, 2013; Jo 

& Lim, 2019; Park, Yang, & Chee, 2015)가 진행

되었거나, 특정 변인들을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Jo & Lim, 2019; Kim, 2012; Yang & Kim, 2007),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전체 

우울감과 주요 관련 변수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

사를 활용하여 인구 사회학적 요인,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부부갈등 등의 가족 관련 요인, 문화적

응과 관련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중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정

신건강지원 프로그램 기획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

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파악한다.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가족관계 

특성, 문화적응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선정기준은 결혼

이민(F-6 비자) 체류자격이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며, 제외기준은 남성과 미혼 여성이다.

본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자료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인 17,381명 중 

남성 3,228명, 사별, 이혼 및 별거 중인 1,603명을 제

외한 12,250명이다. 그중 기타 비자를 가진 자와 결혼

이민자인 사람(F-6 비자)들 중 베트남 출신이 아닌 자

를 제외하면 베트남 출신 대상자는 2,764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 대상자는 결측치가 있는 643명

을 제외한 2,121명이다.

3. 연구 도구

1) 우울감

우울감은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

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

습니까”라는 1문항에 대해 ‘그런적 없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는 우울감의 기준을 ‘그런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다’로, 나머지 응답을 한 경우에는 ‘있다’로 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월

평균 가구소득,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한국어 실력의 7문항이다. 연령은 25세 이하, 

26-30세 이하, 31-35세 이하, 36세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거주기간은 2년 미만, 2-6년 미만, 6-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 구분하며,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

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

구 전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질문으로 1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재분류하

였다.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지난 1년 동안 가지 못한 경험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있다, 없다로 이분형 범주로 범주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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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1

년 동안 어려웠던 점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있다’, ‘없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능력을 각각 5점 척도

로 측정한 뒤 4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적인 한국어 

실력으로 변수로 보았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4-8점은 ‘하’로 한국어 실력이 낮음을 

의미하고, 9-15점은 ‘중’으로 중간 정도의 실력이며, 

16-20점은 ‘상’으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3) 가족특성

가족특성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와의 관계 만족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

간 문화적 차이의 5문항이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와

의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

는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한다’로 재분류

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

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

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은 ‘1시간 미만’, 1∼

2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으로 재분류하

였다. 부부갈등은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와 다툰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있다와 없다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있었다’, ‘없었다’로 분

류하였다. 부부간 문화적 차이는 지난 1년동안 배우자

와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

으로 ‘전혀 느낀적이 없다’에서 ‘매우 자주 느꼈다’로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느낀적

이 없다는 ‘없다’, 그 외는 ‘있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

화하였다.

4) 문화적응 특성

문화적응 특성은 사회적 차별경험,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논의자, 모국인 친구 모

임 참여와 종교 활동모임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

회적 차별경험은 6개 문항으로 거리나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직장,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집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매우 자주 차별을 받았다’에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의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차별을 받은 적

이 있었던 경우는 ‘있다’,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없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얼

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매우 만족한다’에서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는 ‘만족

한다’, 보통이다는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만족하지 못한다’로 재분류하

였다.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모국인이나 한국인, 기타 외국인이 있는 경

우에는 ‘있다’로 없는 경우에는 ‘없다’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모국인 

친구 모임은 지난 1년 동안 모국인 친구 모임이나 활동

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것으로 ‘있다’와 ‘없다’로 이분

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8년 공표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

는 실태조사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및 정책수립을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

축하고자 2009년 첫 실태조사를 시작하며 3년마다 여

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통계청이 수행하였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일반적 사항,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 

양육,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와 기타 일반사

항에 대한 영역으로 2018년 8월 9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통계청 전문조사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면접조사와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 

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결혼이민자,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자로 2009년 가족 전수조사로 시작하여, 2012년

부터 표본조사로 시행되었다.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다문화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구 

및 가구원이며, 조사모집단은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기타 이민자,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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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는 집락계통추출로 1,045개 읍

면동을 추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층화계통추출로 동/

읍면 및 14개 국적층의 56개 층에 대해 25,053 가구

의 다문화 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추출 틀은 

2017년 인구 총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

였으며, 목표 유효 표본 규모는 16,000가구로 층별 모

집단 규모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최종 표본 규

모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표본가구 25,053가

구 중 70.1%인 17,550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 중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전체 표본가구 중 

68.1%인 17,073명, 배우자는 59.9%인 15,016명을 조

사를 완료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누구

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고유번호로 되어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으며 익

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어 대상자에게 해가 가지 않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지정 공용기관생명윤

리위원회의 심의면제(P01-202108-22-020) 승인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표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특성 및 문화적응 특성

은 빈도 및 가중치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분석

을 하였다.

∙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복합표본 

분석방법인 Rao-Scott x2-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 및 문화적응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21±5.43세로 26∼30세가 

37.4%(794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7.69±3.81년으로 6∼10년 미만이 45.8%(971명)로 가

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도시거주가 59.9%(1,271명)로 

더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34.5%(731명), 300만원 이상에서 400

만원 미만이 29.4%(623명), 400만원 이상이 21.0% 

(446명), 200만원 미만이 15.1%(321명) 순이었다. 의

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91.5%(1,940명),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82.4%(1,748명)였다. 

한국어 실력은 5점 만점에 평균 1.18±0.38점이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족에 평균 1.26± 

0.51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족에 평

균 1.34±0.57점, 부부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1시

간 이상이 58.1%(1,233명)이었다. 부부갈등이 있는 경

우가 67.2%(1,426명)로,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경우가 71.8%(1,522명)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가 66.6%(1,413명)이었

고, 한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38± 

0.57점,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자가 있는 

경우가 67.6%(1,433명), 모국인 친구모임이 있는 경우

가 67.7%(1,436명)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4점 만점에 

평균 1.34±0.61점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 및 문화적응 특

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

우울감은 연령(x2=15.48, p<.001), 거주기간(x2=84.69, 

p<.001), 거주 지역(t=4.63, p=.031), 월평균 가구소득

(x2=129.74, p<.001),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

(t=852.06, p<.001), 한국생활의 어려움(t=1477.61, 

p<.001), 한국어 실력(x2=86.24, p<.00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x2=1382.77, p<.001),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x2=1148.84, p<.001), 부부간의 하루 평

균 대화시간(t=175.55, p<.001), 부부갈등(t=1008.41, 

p<.001), 부부간 문화적 차이(t=874.04, p<.001), 사회

적 차별경험(t=764.03, p<.001), 생활만족도(x2=2719.01, 

p<.001),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자가 있

는 자(t=20.89, p<.001),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t=29.7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21)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n (weighted n) (%) Mean±S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year)

≤25 384 (9,972) (18.1) 30.21±5.43

26-30 794 (16,960) (37.4)

31-35 646 (11,312) (30.5)

≥36 297 (5,502) (14.0)

Period of residency in 
Korea(year)

<2 103 (2,607) (4.9) 7.69±3.81

2-6 529 (13,624) (24.9)

6-10 971 (19,286) (45.8)

≥10 518 (8,229) (24.4)

Residence
Urban area 1,271 (27,012) (59.9)

Rural area 850 (16,734) (40.1)

Monthly family 
income(10,000 won)

<200 321 (6,893) (15.1)

200-300 731 (15,570) (34.5)

300-400 623 (12,375) (29.4)

≥400 446 (8,908) (21.0)

Difficulties with using 
medical care

Yes 181 (3,851) (8.5)

No 1,940 (39,895) (91.5)

Difficulty with life in 
Korea

Yes 1,748 (36,518) (82.4)

No 373 (7,228) (17.6)

Korean language ability

Good 925 (17,707) (43.6) 1.18±0.38

Moderate 911 (19,377) (43.0)

Poor 285 (6,662) (13.4)

Family 
factors

Satisfaction with 
spouse

Satisfied 1,633 (34,397) (77.0) 1.26±0.51

Moderate 422 (8,120) (19.9)

Not satisfied 66 (1,229) (3.1)

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Satisfied 1,506 (31,223) (71.0) 1.34±0.57

Moderate 505 (10,304) (23.8)

Not satisfied 110 (2,219) (5.2)

Conversation time 
(spouse)

Less than 1 hours 888 (17,958) (41.9)

More than 1 hours 1,233 (25,788) (58.1)

Marital conflict
Yes 1,426 (28,878) (67.2)

No 695 (14,868) (32.8)

Cultural differences
Yes 1,522 (31,977) (71.8)

No 599 (11,769) (28.2)

Acculturation 
factors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Yes 708 (14,596) (33.4)

No 1,413 (29,150) (66.6)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409 (29,344) (66.4) 1.38±0.57

Moderate 619 (12,612) (29.2)

Not satisfied 93 (1,790) (4.4)

Someone to talk about 
matters

Yes 1,433 (29,295) (67.6)

No 688 (14,451) (32.4)

Meeting with homeland 
friend

Yes 1,436 (29,479) (67.7)

No 685 (14,267) (32.3)

Depression
Yes 588 (12,156) (27.7) 1.34±0.61

No 1,533 (31,590) (72.3)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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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

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감 영향요인은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

득,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과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

어 실력, 배우자 관계만족도, 배우자 부모 관계만족도, 

부부갈등, 부부간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경험, 생활만

족도, 모국인 친구모임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거주에 비

해 농촌에 거주할수록 우울 경험이 1.09배(95% 

Confidence interval, [CI]:1.04∼1.15), 의료기관 이

용 시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1.64배

(95% CI:1.52∼1.76),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

에 비해 있는 경우가 3.02배(95% CI:2.76∼3.29), 한국

어 실력은 ‘상’에 비해 ‘중’이 1.20배(95% CI:1.12∼

1.29), ‘하’가 1.19배(95% CI:1.11∼1.28) 우울감이 증

가하였다. 배우자 관계에서 만족하는 군에 비해 보통은 

1.38배(95% CI:1.29∼1.47), 불만족이 1.37배(95% 

CI:1.19∼1.57),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

족에 비해 보통이 1.27배(95% CI:1.19∼1.35), 불만족

이 1.28배(95% CI:1.15∼1.42), 부부갈등이 없음에 비

해 있음이 1.40배(95% CI:1.33∼1.48),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없음에 비해 있음이 1.33배(95% CI:1.25∼

1.42)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없음에 

비해 있음이 1.31배(95% CI:1.25∼1.38), 생활만족도

는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 1.66배(95% 

CI:1.57∼1.74), 불만족인 경우 5.11배(95% CI:4.56∼

5.74),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음에 비해 없음이 1.15배

(95% CI:1.10∼1.21)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반면 연령

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 & 

Snell R2은 .117이었고, Nagelkerke R2은 .169였다

(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

료를 이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파악하

고 우울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영

향요인들은 다문화 시대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관련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27.7%가 우울감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한국인 성인 여성의 우울감 경험이 

12.5%로 나타난 연구결과(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보다 휠씬 높은 수준

이다.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우울 발생은 

24.7%로, 자국민에 비해 1.42배 우울 발생 위험이 높

았다(Aichberger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이주는 현재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상실이나 개인적 네트워크 약화를 초래하면서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화적 정

체성이 높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 정신건강에 더욱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에 대한 우울감을 완화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과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은 연령, 거주

기간,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기관 이용시 어

려움과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어 실력,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 부부갈등, 부부간 문

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모국인 친구

모임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에 거주할수록, 의료기관 이

용 시 어려움이 있을수록,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을수

록,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배우자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할수록,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할수

록, 부부갈등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을수

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불만족

스러울수록, 모국인 친구 모임이 없을수록 우울감이 증

가하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이 도시

에 비해 시골에 거주할수록 우울감이 1.0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Kim, 2019; Youn & 

Lee, 2010)와 일치하였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농사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며 도시 이주여성과 달리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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듦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쉽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신을 드

러내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의 미흡함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촌 거주 이주여성의 우울에 대한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우울 맞춤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울감이 1.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미충족 의료경험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hae, Kim, 

Asami, & Kim,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

과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우울감

이 3.0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Cho & Yoo, 2017)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

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한국사회에 적응

하기도 전에 대부분 1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

고 동시에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높아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한국생활 적응단계부터 다문화가정지원

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 사회 참여 및 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

구결과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이 좋음에 비해 보통은 

1.20배, 나쁨이 1.19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

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Jeon과 Lee (2015)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

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 등의 어려

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대상

자 맞춤식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족특성 중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이 1.38배, 만족하지 못할수

록 1.37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남편과의 관계가 

나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Jeon, 2017)와 유사하다. 자국민 여성들과 달리 결혼

이주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의사소

통의 어려움과 사회활동 부재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

화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배우자 부모와

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함에 비해 보통인 경우 1.27

배, 만족하지 못할수록 1.28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갈등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유사하다. 이는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주여성에게 시부모와의 갈등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생각된다. 부부갈등이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부부

간 문화적 차이가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각각 1.40배, 

1.33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갈등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을수록 우울

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가부장적이고 한

국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시부모나 부부간의 의견 대립, 

양육갈등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2006). 대인관계에서는 생각, 믿음, 환

경 등이 유사하다고 인식할때 친밀감이 높아지고, 다르

다고 인식할수록 친밀감이 감소한다. 또한, 부부관계에

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낮아져 불만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이주

여성의 적응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일상생활 적응과 관련

된 언어와 음식 등의 내용만을 다루고 주로 있으며 결

혼생활을 향상시키는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결혼이

주여성들의 부부갈등이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는 부부 맞춤식 문화 체험프로그램 제공이 무엇보다 절

실하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특성 중 대상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1.31배 우울감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경험이 있거나 차별빈도

가 많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Na & Kim, 2017)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금지 교육과 같은 적극적

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생활만

족도가 좋음에 비해 보통이 1.66배, 불만족할수록 5.11

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

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생활의 부적응은 불안과 우울 등의 다양한 정

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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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간호중재로 정신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음에 

비해 없을수록 1.15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모국

인 친구 수가 적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Jeon & Lee,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주여성

은 결혼을 통해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이주하여 새

로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국의 사회

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들이 이주민 단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 및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

(Cho & Yoo,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결혼이주

여성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나(Kim, 

2016)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령이 이주여성

들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정도가 높

게 나타난 선행연구(Byun, 2011; Park et al., 2015)

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초기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적응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직면하면서 우울이나 정신건강에 더 취약한 것으

로 생각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

수록 한국과 모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비롯한 생활의 

차이에 적응하게 된다(Yang & Kim, 2007).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거주기간 별로 

집단을 나누어 수준별 정신건강교육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월평균 수입이 200

만원 이하에 비해 300만원 이상일수록 우울감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5)

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상자의 월평균 수입과 우울감

의 정도는 국제결혼을 한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이 본국 가족에

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

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국에서의 경제적 상황

은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혼이

주여성들이 소득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이

주 초기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지원 정책수립은 건강형평성 제고 

및 향후 질병 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때이

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실태를 파

악하고,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

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자료로 기존의 원시자료에 포

함되지 않는 변수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써 결과의 인과관계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

하여 우울감의 강도나 빈도 등을 반영하기에는 불충분

한 도구로 모든 상황에 우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가족관련 및 문화적응 특성

과의 관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를 활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27.7%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

록, 농촌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

어 실력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하지 못할수록, 부부갈등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

적 차이가 있을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모국인 친구모임이 없을수록, 의료

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있을수록,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우울정도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우울을 줄일수 있는 예방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결혼이주여성

의 우울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

로써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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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련 및 문화적응 특성이 

우울감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우울 상담 및 정

신건강유지, 증진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보건소에

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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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Using Data from the 2018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Lee, Ga Eo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Jun, Hye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a retrospective 

review of the dataset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Rao-Scott x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complex samples 

analysis. Results: The proportion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subjects in Korea 

who experienced depression was 27.7%.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were age, length of 

stay in Korea, living area, economic status, difficulties in using medical care, difficulties faced 

during their stay in Korea and Korean language skills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parents-in-law marital conflicts, cultural differences, their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life satisfaction, and meeting with friends from their homeland.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could 

be aided by acculturation programs that deal with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and 

social supports.

Key words : Depression; Migrants; Accul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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